
<동부화학>

스틸렌사업 부진속
비료사업 경쟁력 강화
동부화학(대표 김동선)의 9 1년 매출규모는 1 7 4 4억원으로 전년대비 3.7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동부화학은 3.7% 매출증가에도 불구, 순이익은 1 8억9 0 0 0만원으로 전년대비 38.2% 감소했는데, 이는

매출액의 3 9 . 6 %를 차지하고 있는 S M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판매부진 및 가격하락 등으로 원가율 상

승은 물론 판매관리비가 증가한데 기인한다.

또 과다한 금융비용 부담으로 1 0 2억3 0 0 0만원의 경상손실이 발생, 수익성 개선은 전혀 기대할 수 없

는 상황이었다.

따라서 동부화학이 지난해 울산소재 영남화학 부지 일부(배수지)를 동부건설의 석고보드공장 건설

부지로 매각, 121억5 0 0 0만원의 특별이익을 올린 것을 제외하면 총 매출규모는 1 6 2 2억6 0 0 0만원으로

실제 성장은 3 . 5 %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.

9 1년 사업별 매출현황은 주력 분야인 S M이 6 6 6억5 0 0 0만원으로 전년대비 35.6% 감소했으며, PS(매

출액의 33 % 차지)는 5 6 8억9 0 0 0만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대비 56.8% 신장했다. 

또 복합비료( 2 7 . 8 % )는 4 6 6억원을 판매, 전년대비 107.5% 증가했다.

향후 S M사업의 총매출액중 차지비중은 9 0년 61.8%, 91년 39.6% 등 점차 줄어들고 P S는 물론 올해

신규 참여 예정인 EPS 등 스틸렌계 수지 및 질산·인산 등 신규사업의 매출비중이 확대될 전망이

다.

특히, SM은 동부화학( 2 1만톤), 대림산업( 1 2만톤), 유공( 2 2만5 0 0 0톤), 삼성종합화학( 1 8만톤), 현대( 1 0

만톤), 럭키( 3 0만톤) 등 총 1 1 1만3 5 0 0톤 규모의 공급능력에 비해 수요는 9 0만7 0 0 0톤으로 공급과잉으

로 인한 가격경쟁은 물론 최근 업계간 합의에 따라 기존의 국제가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던 S M가격

을 국제가 수준에 맞춰 공급할 예정이어서, 이 분야 매출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. 또 올해 3만톤

규모의 E P S공장을 5월 현재 시가동을 거쳐 하반기 정상 생산·판매를 계획, 올해중 2만1 0 0 0여톤을

항 목

매 출 액

증 가 율

매출총이익

영 업 이 익

경 상 이 익

당기순이익

증 가 율

유 동 자 산

고 정 자 산

자 산 총 계

유 동 부 채

고 정 부 채

부 채 총 계

자 본 금

자 본 총 계

1 9 8 8

5 8 8 . 4

7 . 0

1 7 2 . 1

1 4 8 . 9

1 0 6 . 1

4 3 . 5

△2 5 . 2

2 0 4 . 1

2 8 4 . 0

1 0 9 2 . 5

3 0 7 . 1

4 9 6 . 7

8 0 3 . 8

4 5 . 0

2 8 8 . 6

1 9 8 9

7 2 9 . 3

2 3 . 9

1 3 3 . 3

9 1 . 6

3 1 . 3

1 0 . 5

△7 5 . 7

3 3 6 . 8

6 8 9 . 9

1 6 6 5 . 1

4 2 4 . 2

7 4 7 . 7

1 1 7 1 . 9

2 2 1 . 0

4 9 3 . 1

1 9 9 0

1 6 8 1 . 0

1 3 0 . 4

2 4 1 . 2

1 7 5 . 5

4 6 . 9

3 0 . 7

1 9 1 . 1

6 0 4 . 2

1 5 8 7 . 5

2 4 7 2 . 5

9 8 0 . 8

9 0 8 . 8

1 8 8 9 . 8

2 7 1 . 7

5 8 2 . 7

1 9 9 1

1 7 4 4 . 1

3 . 7

1 0 7 . 4

1 6 . 1

△1 0 2 . 3

1 8 . 9

△3 8 . 2

6 1 9 . 6

1 8 9 8 . 6

3 0 7 3 . 6

1 4 1 6 . 1

9 4 5 . 8

2 3 6 1 . 9

3 6 6 . 7

7 1 1 . 6

(단위:억원, %)

<표1> 동부화학의 영업실적 및 재무현황

S M

P S

E P S

석 유 화 학

복 합 비 료

질 산 ₩ 기 타

총 매 출

수 량

2 0 1 , 1 0 3

4 3 , 0 7 6

─

2 4 4 , 1 7 9

1 6 7 , 6 4 8

─

4 1 1 , 8 2 7

수 량

1 8 3 , 0 0 0

8 6 , 0 0 0

2 1 , 0 0 0

2 9 0 , 0 0 0

4 5 1 , 0 0 0

3 4 , 0 0 0

6 3 2 , 0 0 0

수 량

2 1 2 , 1 1 5

8 0 , 7 0 2

─

2 9 2 , 8 1 7

4 0 0 , 4 6 6

1 2 , 0 0 0

7 0 5 , 2 8 3

금 액

1 0 3 4 . 2

3 6 2 . 9

─

1 3 9 7 . 1

2 2 4 . 6

─

1 6 8 1 . 0

금 액

6 6 6 . 5

5 6 8 . 9

─

1 2 3 5 . 4

4 6 6 . 0

4 2 . 7

1 7 4 4 . 1

금 액

5 7 0 . 0

6 0 0 . 0

1 7 0 . 0

1 3 4 0 . 0

4 9 0 . 0

7 0 . 0

1 9 0 0 . 0

증감률

△3 5 . 6

5 6 . 8

─

1 1 . 6

1 0 7 . 5

─

3 . 7

증감률

△1 4 . 4

5 . 6

─

8 . 5

5 . 2

6 3 . 9

8 . 9

1 9 9 0
구 분

1 9 9 1 1 9 9 2 (예상)

(단위:톤, 억원, %)
<표2> 동부화학의 주요 사업별영업실적 및 전망

주) 증감률은 금액기준, △는 감소



생산할 예정이나, 한남화학의 생산능력 증설 및 제일모직의 신규 참여로 이 부문의 수익도 크게 기

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.

복합비료부문은 올해 생산계획을 지난해에 비해 조금 늘린 4 5만1 0 0 0톤으로 잡고 있으며, 질산부문은

지난해 희질산기준 1 0만톤 규모에서 1만2 0 0 0톤 판매에 그쳐, 올해는 생산량을 3만4 0 0 0톤으로 늘려잡

고 있으나, 이 부문도 한국화약·남해화학 등과의 경쟁열위에 놓여 있어 전망은 극히 불투명하다.

<화학저널 1 9 9 2 / 6 / 1 >


